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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붉은악마가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를 응원합니다”

 - 축구응원단 붉은악마, 한-카메룬 평가전 현장에서 통천 내걸고 유치 응원
 - 손흥민, 이영표, 황선홍 등 전·현직 축구국가대표들의 유치 염원도 모아져

  9월 27일(수) 대한민국 대 카메룬의 축구 평가전이 열린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붉은악마가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바탕의 대형 통천*이 띄워졌다. 축구

응원단 붉은악마가 63년 만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염원을 담아 준비한 깜짝 행사였다. 붉은

악마 의장 이중근 씨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회 유치도 우승도 하지 못했다. 이번 아시안컵이 대한민국

에서 개최되었으면 하는 축구팬들의 염원을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에 대한 지지 의지를 밝혔다.

  * 통천: 관중석을 덮는 큰 현수막

  전‧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2023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를 

한 뜻으로 응원했다.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알림대사’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씨와 황선홍 씨가 활동하고 있고, 지난 9월 23일(금)에는 

구자철, 조원희 씨도 알림대사로 새로 합류해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영표 씨는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와 우승을 보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고, 황선홍 씨도 “국민 여러분께서 기쁨과 환희를 느낄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아시안컵 유치를 응원했다. 

  2015년 호주와의 아시안컵 결승전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터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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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을 향해 “이길게요. 꼭 이길게요.”라며 간절한 함성을 외치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도 유치 홍보 영상에서 “(아시안컵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면 

제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라고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유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남겼다. 

 ‘2023 아시안컵’, 아시아인의 ‘축구축제’로 만든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정부는 ‘2023 아시안컵’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1960년 이후 63년 만의 아시안컵 유치

이자, 국내에서는 200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이후 20여 년 만에 

성인 대표팀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그동안 

2007년 17세 이하 월드컵과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했지만, 

성인 대표팀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3 아시안컵’ 

유치 시 국내에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길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거리 응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안컵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2002년 

전국 방방곡곡을 빨갛게 물들인 길거리 응원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여기에 세계를 매료하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가 결합한다면 2002년 

월드컵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원의 축구축제가 열리면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등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타 선수들도 풍부하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의 하나 된 열기로 ‘2023 아시안컵’을 국민들의 축제로,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문화, 스포츠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응원 사진

     

http://www.korea.kr

